
 
 

미 존스홉킨스대 연구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녹색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져"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메가 클러스터’ 내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을 추진하는 게 전략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라는 해외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또한 한국이 가진 선진 기반에 재생에너지를 통합해 ‘녹색 제조 강국'으로 성장하는 게 

무역전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미 존스홉킨스대 산하 ‘탄소중립 산업정책연구소(Net Zero Industrial Policy Lab, NZIPL)’는 

12 일(현지시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탄소중립 산업정책연구소’는 부문별 

공급망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주요국 산업 정책을 통합 분석하는 정책 싱크탱크로, 글로벌 

공급망 내 각 국의 녹색 산업정책 분석, 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투자, 재생에너지 공급망 내 

모로코의 현주소 등 여러 국가 및 부문별 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신냉전 시대, 한국에 주어진 기회와 리스크: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공급망 분석’이라는 이번 

보고서는 미중 갈등,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에 더해 주요국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을 내세운 

보호주의적 산업 정책의 도입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한 수출주도형 한국 

경제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의 '리스 차량’에 대한 예외 

규정을 확보하는 등 주요국 산업 정책에 적극 대처해 왔으며, 한국의 제조업은 R&D, 산업과 

연구 간 연계성, 숙련된 인력 등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규모 생산 

능력에 더해 아시아, 유럽, 북미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 사이에서 한국은 ‘K 칩스법’을 통과시키고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2030 년에는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상당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보고서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의 막대한 전기 사용과 그로 인한 탄소 배출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녹색 반도체'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녹색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라고도 평가했다. 반면 대만 파운드리 기업 

TSMC는 2050 년 재생에너지 100% 달성 목표를 2040 년으로 10 년 앞당겼으며, 2020 년 

덴마크 풍력 기업 오스테드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전력 구매 계약에 이어 지난해엔 

대만 기업 ‘ARK 에너지’와 2만 기가와트시(GWh)에 달하는 태양광 전력 20 년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 일본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실리콘 섬’ 규슈에 들어선 TSMC 구마모토 

공장은 재생에너지 100%로 가동된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경쟁국에서 자국 기업에 유리한 탄소국경세를 적용한다면 한국 기업에 

대한 규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 한국의 탄소집약적 반도체 수출은 보다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또 새로운 반도체 생산시설의 입지 

결정에 재생에너지 접근성이 주요 요인이라는 내용의 글로벌 컨설팅사 매킨지에서 낸 보고서를 

인용해, “재생에너지 확보가 어려워 한국이 최첨단 반도체 시설투자를 유치하지 못할 위험에 

처해있다"라고도 경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흐름에서 산업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확대해 경제 전반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와 산업 

클러스터를 함께 배치하는 등 산업 정책과 재생에너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글로벌 한국 대전환(Global Pivotal Korea) 전략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해외 

투자 확대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탄소중립 산업정책연구소의 공동 책임자이자 보고서 주 저자인 팀 사하이 박사는 “한국은 

정부의 성공적인 산업 정책을 바탕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가장 잘 알려진 사례이지만 

오늘날 급변하는 여러 환경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한국 정부는 여러 정치적, 

지정학적 변화에 단호하게 대응해 왔음에도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치적 지원은 취약한 상태로 

산업과 에너지 전환을 통합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 끝 

   

 

 


